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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9월 6일 개최된제2차 연례방산뉴스콘퍼런스 AI�패널 회의에서미육군연구소(ARL)의 완전자율기동체(fully�autonomous�

maneuver)란 개념이 등장하였음.�

-�완전한 자율성이라함은단지움직이는것을넘어무엇을판단한다는것도암시하기때문에오해의여지도많은표현

-�ARL�수석과학자 코트 박사가 전장에서 사고하면서 이동하는 기계를 킬러로봇이 아닌 ‘이동식 인공지능체(mobile�

intelligent� entities)’로 불러 일반 대중에게 보다 친근감 표시

� ∙ 외교적 과정과 국제법을 통한 자율 살상무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AI�무기 특히,�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표적을 선정해 공격하는

무기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

m 인공지능체는자율주행차량개발을둘러싼윤리적딜레마와같이,�자율주행차량경우보다훨씬더무질서하고체계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함.

-� AI가�악의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스스로 발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미래 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도 전쟁 수행 당사자가 될 수 있고,�

AI가�도입된 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바로 문제

∙ 미래전장에서 AI가�존재함으로써국가들의 전쟁 수행방법,�나아가 사람들이전쟁을바라보는

방식에 있어 변화 초래 예상

미육군연구소,�미래전장에완전자율이동식인공지능체등장전망

완전 자율 이동식 인공지능체 

Fully autonomous ‘mobile intelligent entities’ coming to the battlefields of the future, defensenews.com,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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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AE시스템스사는 영국 육군의 챌린저(Challenger)�2�주력전차 성능개량 사업에 레오나르도사가 개발한 열상 카메라

기술을 제안하였음.

� -�영국군은 열상기술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상황에서 탐지가 어려운 잠재적 위협과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레오나르도사의 열상기술은 영국 해군의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및 공군의 치누크 헬기 등과 같은 다른 군사 플랫폼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으며,�이 체계를 통하여 포수 및 전차장은 독립적인 주·야간투시능력을 갖춤

m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는 빛을 감지하지만 레오나르도사의 적외선 카메라는,�절대온도 0도(-273℃)�이상의 온도를

갖고 있는 물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음.

-�머리카락두께의 1/12밖에안되는카메라의수십만개별픽셀이섭씨 1℃의 1/50에이르는작은온도까지�탐지함으로써

선명한 영상정보 제공

-�챌린저 2�전차 관련기술을 기반으로 전차 승무원용 열상장치와 전투관리체계

�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연동지원

-�레오나르도사의 열상장비를 통해 전차 승무원이 주·야간 상시 시야 확보

-� 영국에서 설계·제작한 레오나르도사의 열상 카메라는 민수용에서부터 육군

전차의 작전능력 개선과 같은 군용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다양

-�챌린저 2�성능개선을 통해 주력전차는 2035년 이후까지 운용 예정

영BAE시스템스사,�육군전차성능개량사업에열상기술제안

영국 육군의 Challenger 2 주력전차

BAE Systems-Led Bid Offers Leonardo’s Thermal Imaging Technology For British Army Tank Upgrade, defenseworld.net,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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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스라엘 방위군이 최근에 실시한 훈련에서 메르카바(Merkava)�Mk.2�전차 플랫폼에 기반을 둔 새로운 오펙(Ofek)

� � �지휘용장갑차를 공개함.

-�오펙 지휘용장갑차는 2015년에 개발된 궤도형 지휘용장갑차의 개량 버전으로 노후한 메르카바 Mk.2�전차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오펙은 당초 지휘용 장갑차로 설계됐으나,�정보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분석·송신하며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통제수단 등 다른 임무용으로도 활용 가능

m 신형 오펙 지휘장갑차는 차체 상부에 대형 상부구조물을 장착하고,�여기에 철망형 장갑을 부착해 RPG-7�대전차탄

� � �방어 능력을 추가함.

-� 부가키트 전체는 특수 경량의 부가장갑으로 가려지고 직접사격 및 포탄 파편에 대한 방호력 제공

-�오펙장갑차는책임지역내에있는모든소대급부대,�전방관측병,�화력지원팀과

상급 사령부 간에 디지털 또는 음성 통신 유지 지원

이스라엘,�신형오펙지휘용장갑차공개

오펙 지휘용장갑차

New command vehicle based on the Merkava platform spotted in Israel, defence-blog.com,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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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집트는 최근 알렉산드리아 조선소에서 고윈드 2500�초계함의 두 번째함을 진수하였음.� �

-� 2014년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은 이집트와 고윈드급 선도함의 설계 및 건조 계약 체결

└�후속함 3척이 이집트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자재 및 기술이전 포함(선도함은 프랑스에서 건조 후 2017년 9월에 인도)

-�이집트에서 2016년 4월 건조 착수된 전장 102m의 2번함은 2019년 시운전 실시에 앞서 의장작업을 완료할 예정

m 네이벌그룹은고윈드 2500�초계함의설계를작지만다중임무를수행할수있는수출형요구를만족하도록개발하였음.

-�탈레스사의 SMART-S�Mk2�3차원 감시레이더,�Vigile�200Mk3�전자전 지원장비,�STIR�EO�Mk2�레이더/전자광학

추적기,� CAPTAS-2�저주파능동 가변심도 음탐기,�킹클립 선저고정형음탐기 등 탑재

-�주 센서(SMART-S�Mk2,� Vigile� 200�Mk3� ESM)와 SETIS�전투관리체계를 결합하는� ‘파노라마 센서 및 정보모듈’

(PSIM)� 탑재 ※� PSIM:� Panoramic� Sensors� and� Intelligence�Module

└�건조 중인 고윈드급 3척분용의 PSIM은 프랑스에서 제작 및 시험

후 이집트로 운송 �

이집트,�자국에서첫번째건조한고윈드급초계함진수

최근 진수된 이집트의 고윈드급 초계함(좌)과 탑재된 P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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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st Egyptian-built Gowind Corvette launched, janes.ihs.com, 2018. 9. 7.
2. Launching of the first Gowind 2500 Corvette built in Egypt, navyrecognition.com, 2018. 9. 7.



m 미국MIT와 조지메이슨대학교가 장시간동안얼음물에서활동할 수있는잠수복 설계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음.�

-�해군연구처(ONR)가�지원하는 이연구는북극해지역에서작전준비태세를유지해야하는잠수사보호를위해해양동물

지방의 단열 특성을 모의한 잠수복 설계를 목표

m 연구팀은 잠수복에 인공 지방조직(blubber)�층을 주입하여 잠수사가 저수온의 호수,�해양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3배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잠수복을만드는데널리사용되는소재인네오프렌은두꺼운스티로폼과유사한구조의합성고무로수많은에어포켓이

존재하여 신체의 열이 주변의 차가운 물로 전달되는 것을 늦추는 단열효과를 발휘

-�연구팀은 에어포켓 안에 공기 대신 여러 가지 무거운 비활성 가스(무독성,�무화학반응,�비연소 혹은 비폭발성)를 채우면

잠수복 내에 더욱 효율적인 인공 지방층 생성이 가능함을 발견

-�네오프렌 잠수복을 특수 설계한 맥주통 크기의 밀폐된 탱크 속에 넣고,�탱크 안에 수 시간 동안 무거운 비활성

가스를 펌프로 주입

-�밀폐된 탱크 속에서 처리된 잠수복은 20시간 이상 단열 효과를 유지

미MIT,�보온성이개선된잠수복개발연구중

밀폐된 탱크를 들고 있는 MIT�연구팀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 동

함 정

항 공

화 력

방호·유도무기

전력지원체계

2018년 9월 13일 제1939호

1. Freeze Fighter: Warmer Wetsuit Will Increase Navy Dive Time, oceannews.com, 2018. 9. 6.
2. US Navy Developing Noble-Gas Infused Wetsuits for Combat Divers at Frigid Temps, sputniknews.com, 2018. 9. 6.


